
해방기 여학생 정치참여와 우경화
-국대안 파동과 웅변대회를 중심으로-

코쑤리디아 (베니스카포스카리대)

3.여학생들은 적극적 정치 활동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?

-폭행, 단식, 동맹휴학, 가두시위등으로학원민주주의에적극적으로참여

그러나정치하는여성에대한편견은여전히강력

중학생 윤남경: “애국가라고 정치운동에 날뛰는게 이상이냐? 방안에서 공부만

하는게 이상이냐? 남녀동등이라고 떠들기만하고 맹탕인 머리를 가지는게 또한

이상이냐? 『새살림 』1호 ‘여학생페이지’ 코너

-미소공위 관련 인터뷰에서-

R양: “학생의 자치권을 꼭 인정해줘야 경찰의 학원 간섭은 절대로 없어져야될줄

안다.” C양: “지금학원은학생의의견이라는것이수용되고있지않다.”“국대안

반대의 맹휴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학생이안심하고공부할수있는그런

문교정책을실시하도록”

1.해방기여학생웅변대회의실제

- 개인과집단, 국가권력의상상과실천이학생의정치적표현을관장하는

형태의정치교육활동.

- 학생들이학생을대상으로수행하는프로파간다

- 기획주체/심사위원선별/배제의논리에따라우승웅변당선

2.학생이 자치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학원의

민주주의냐?

국대안 파동:경성대학과 9개관립전문학교를

국립서울대학교로통폐합하고 그 운영을 외부인으로

구성한이사회에맡기는조치

-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에따른학원의분규와

대학자치에대한서로의이해가다른주체들의투쟁

-많은교수/교사와학생들이동맹휴학참여

-동맹휴학파 (4만여명) VS 맹휴 반대파 (건설학생회)

건설학생회 =반대세력
맹휴반대로좌파학생견제.

“맹휴는학원의적화를담은정치적
의도가담긴것이다
“진정한학생이란학업에집중하는
것”이라는담론형성.

휴학을함=“학생들의본분을충실하게
다하지않고학원을어지럽히는것”
진정한학생과진정한학생이아니라는
구도를형성.

학생은조국을건설할중심주체. 앞으로천재가되어국가, 세계인류를위해

공헌해라.

1.한국인은우수한민족. 오래된역사와문화기술을보유. 종교, 과학, 국가조직,

다 세계의 1등만하자. 2.다른나라민족성다별로다

3. 한국은보호독립을원치않으며자주독립이가능한국가다.

독립을 이룰 주체=양심적이고진취적이며개인주의와타산주의가없는

우리 청년 남녀학도들

“학창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연마함이 통일된 우리 정부를 세우는 중대 과업”

국립서울대학교건설학생회
〈전국남녀학생에게격함!!>
“악질불량학생들은맹휴
자체가온상이되어각영화관, 
주장에아침부터침입하여
학생의본분을잃고향락에
빠진자”
“학원의맹휴는현세기
문화면에서의퇴진이요, 
필연적인역사진행에서의
낙오이며자멸입니다.”
“우리들의요구를관철하는
유일한무기, 조국문화재건을
촉진, 확립하는최후의일은
학원에들어가배우며
요구하는것뿐입니다.”

서울대법대주최로 1947년 11월 1-2
제 1회전국남녀중등학생웅변대회
우승당선작: 황영자 18세 (중앙여중)
“천재여이러나거라!”
우승연사파격조건 =서울대법대무시험
합격

심사위원박순천감상평:
-웅변참가자와학교에모인
“군중”= “장차피려는이나라
꽃송이”
-연사들을이나라의 “애국자”이자
“어질지사”
-이나라주권을차지려는피의투사
웅변연사=“절개굳은아들과딸”
국대안반대운동이나휴학동맹에
대해서비판적인입장을숨기지않음.

＂웅변연사”는 “이제는스승도
죽이고학원에맹휴를선동하는
악마의노림”을피해갈수있는
“경비원”으로호명됨.

-웅변대회로산발적인정치적언어를선별, 규범화. 학생개개인의

정치활동무화

-여학생은새로운시대의주인공이자애국자로호명. 다른여성을

계몽하는 “예비인텔리여성”이었지만휴학동맹과같이학교바깥의

정치행동은금지. 오로지 학내에서 공부에 집중해야 “애국자”

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?
이 논문의 3장을 읽어보세요!


